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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산업 및 기술 동향

1  2018년 블루오리진의 우주관광 서비스,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산업정책동향, 정책, no.301, 17.07.14)

□ 준궤도 우주관광 실현가능성 – Blue Origin社, Vergin Galatic社 유력

‘Blue Orign’社와‘Vergin Galatic’社는 잠정적으로 2018년을 목표로    

 준궤도 우주관광 실현가능성을 높여가고 있음

 o‘Blue Orign’社의 창업자인‘제프 베조스(Jeff Bezos)’올해 계획된     

  시험비행이 아직 시작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 인간을 우주공간으로   

  보내는 것인 만큼 최대한 안전을 강조

  -‘Blue Orign’社의 우주비행체인‘New Shepard’은 6인승 좌석으로 

비행 중 비행정보 모니터링이 가능

  - 우주공간에서 약 4분 동안 공중에 뜬 채 무중력 상태로 우주공간 감상 

가능

  - 궁극적으로는 소형위성을 저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New Glenn’   

   발사체를 개발하여 인간을 준궤도(Sub-orbital) 그 이상으로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함

   ‣‘제프 베조스(Jeff Bezos)’의 현재 재력으로 볼 때 25억 달러 정도인

    ‘New Glenn’발사체의 투자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보임

 o‘Blue Orign’社 외에도 준궤도 우주관광을 위해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로 Vergin Galatic社의‘Spaceship two’와 XCOR1)       

   Aerospace社의‘Lynx’가 있음

  - XCOR Aerospace社는 직원을 감원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성공  

   여부 미지수

  - Vergin Galatic社의 ‘Spaceship two’는 준궤도 우주관광의 붐을 이끌어

    낸 중요기업으로 2018년을 목표로 개발과 시험을 이어오고 있음

 o 우주관광은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한 것이며 여유와 안내가 가져다 줄 

1) 우주관광 마케팅 및 판매를 담당하는 ‘XCOR Space Expeditions’과 과학임무를 담당하는 ‘XCOR Science’로 나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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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계를 기대해 봄

2  초대형 위성군 임무와 우주물체환경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술동향, 위성, no.689, 17.07.31)

□ 초대형 위성군 운용에 따른 우주물체환경 악화 가능성

 초대형 위성군은 통신을 포함하여 매우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어 향후 수 년 이내에 실현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로 인해 우주물체환경의

 악화 가능성이 있음

 o 지구 주위 궤도에는 무수히 많은 인공물체들이 존재하며 19,000개2) 이상 

존재하고 있는 우주물체환경의 악화는 위성운영에 직접적으로 부담을 

가중시킴

  - 대부분의 우주기관에서는 우주자산 보호 및 우주물체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국제우주파편조정협의회(IADC)3)를 개최하기도 함

2) CSSI(Center for Space Standard & Innovation)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42,800여개의 물체가 카탈로그 되었고, 
재진입하여 소각된 24,000여개를 제외하면 현재 19,000개 이상 존재

3) 국제우주파편조정협의회(Inter-Agency Space Debris Coordination Committee, IADC): 여러 우주기관들이 우주
물체환경에 대한 정책과 기술동향 등을 공유하고 가이드라인을 정의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우주물체
환경 악화를 최대한 완화시키기 위해 초대형 위성군을 구성하는 위성의 수, 각 위성의 임무기간, 충돌회피기동 가용여부, 
임무 종료 후 폐기임무 수행 여부, 폐기임무의 성공률 등 다양한 요소들에 따른 우주물체환경을 분석하고 있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
S
ID
ab
cd
ef
_:
M
S
_0
00
1M
S
_0
00
1

- 3 -

 o 초대형 위성군은 통신을 목적으로 저궤도 영역에 수십에서 수천 개의 

위성을 배치시키는 것으로 향후 수 년 이내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초대형 위성군 임무를 계획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로는 OneWeb社와  

 Space X社가 있음

   ‣ OneWeb社는 Ku대역을 갖는 180㎏급의 통신위성 648기를 고도 1,200㎞인 

18개 극궤도에 분산 배치 후 2,000기(저궤도 영역 720기, 중궤도 영역 1,280기)를 

추가적으로 배치할 계획

   ‣ Space X社는 고도 1,100∼1,325㎞의 5개 궤도면에 386㎏의 Ku대역을 

갖는 4,425기의 위성을 배치할 계획이며, 2017년에는 2기의 시험 위성을 

지구 저궤도 상에서 시험할 계획

  - 수천 기의 위성들이 특정 고도영역에 집중될 경우 상호 충돌이벤트   

 및 충돌이나 폭발을 포함한 분열이벤트(Break-up)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대기저항의 영향이 거의 없는 1,000㎞ 이상의 임무고도 

    특성상 인위적인 폐기기동을 수행해야만 해당 위성을 폐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관점에서의 분석 및 이에 대한 규정들이 정의되어야 할 것 으로 

    보임

Ⅱ. 위성관련 뉴스

1  인공위성 위협하는 지구 방사선대 비밀 풀었다  

(17.07.04. 연합뉴스)

□ 천문연구원 주도 국제연구팀 ‘정전기 파동’ 존재 확인

 한국천문연구원 황정아 박사가 이끄는 국제연구팀은 NASA의 반 앨런 프루브 

위성(VAP)의 관측 자료를 분석해 지구 방사선대4) 특정한 주파수의 ‘정전기 파동’

 (electro-static waves)을 발견

 o 이 파동과 1-50keV(킬로전자볼트)의 특정 에너지 영역의 전자들과의 상관관계를 

처음으로 입증

4) 태양풍 일부가 지구 자기력선이 열려 있는 양극 지역을 통해 지구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일부 저에너지 전자들이 
지구의 적도 주변에서 형성하는 도넛 모양의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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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관련 연구들은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의 플라즈마 파동과 입자 

사이 상호작용을 밝혔지만 이번 연구팀은 태양활동이나 전자기 파동이 

없는 극소기 상태의 우주 환경에서 정전기 파동의 존재를 확인

2  美, 北 미사일 탐지에 민간위성 활용…이르면 올해 말 발사  

(17.07.07. SBS뉴스)

□ 북한 미사일 추적·탐지를 위하여 군용 위성뿐만 아니라 민간 위성도 활용될 것

 미국 정부는 조기경보 및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하여 몇 년 전부터 작고 

저렴한 민간 인공위성에 투자하기 시작하여 그 첫 번째 위성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쏘아 올릴 계획

 o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카펠라 스페이스’는 올해 말 레이더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 36개의 위성을 레이더 궤도에 올려놓을 계획

  - 1∼2년간 궤도에 머무르면서 ‘킬 체인’5)이라 불리는 군사 대응체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 미 국방혁신실험사업단은 어둠과 폭풍 속에서도 작동 가능한 소형 민간 레이더 

    위성에 투자

 o 미국의 위성 배치 계획을 가속화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 때문이라는 

분석

3  무궁화 위성7호 주파수 할당 개시…10월 본격 가동  

(17.07.11. 아시아경제)

□ 아시아 지역 내 한국의 위성 서비스 본격 개시

 무궁화 위성7호에 대한 주파수 할당이 시작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한국의 위성서비스가 시작될 전망

5) 적의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탐지해 파괴하는 선제타격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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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일본, 동남아시아, 인도, 중동 일부까지 넓은 지역을 고출력으로 커버할 수 

있도록 설계된 무궁화 7호6)에 할당할 주파수는 지구국 송신(상향)의 경우 

17.85∼18.10GHz(250MHz폭), 위성국 송신(하향)의 경우 11.95∼12.20GHz(250MHz폭)로 

구성  

  - KT SAT는 주파수 할당을 받기 위한 준비와 함께, 위성서비스의 해외 

수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수의 사업자들과 논의 진행 중

   ‣ KT SAT이 할당을 받게 되면 5년간 주파수 사용 가능

4  러 로켓, 한꺼번에 73개 위성 탑재하고 성공 발사

 (17.07.14. KBS뉴스)

□ 70여개의 위성 한꺼번에 쏘아 올리는 기록 세워

 73개 위성을 탑재한 ‘소유스-2.1a’로켓이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

 o 산불 등 재난 관측용 러시아 위성 ‘카노푸스-V-IK’와 미국·독일·

일본 등이 위탁 발사 의뢰한 소형 위성 72개가 실림

  - 로켓 상체부가 3단에서 성공적으로 분리됐으며, 이후 위성들은 가속블록의 

도움을 받아 순차적으로 정해진 궤도에 진입할 전망

   ‣ 현재까지 1개 로켓이 가장 많은 수의 위성을 발사한 기록은 올해 2월 

104기의 위성을 탑재하고 발사된 인도의 PSLV-XL 로켓

5  일본도 양자 위성 대열 합류

  (17.07.16. 전자신문)

□ 위성‘소크라테스’를 활용한 우주-지상 간 양자암호키 분배(QKD) 실험 성공

 소크라테스호에 실린 ‘소타(SOTA)’라는 이름의 양자암호통신 전송기에서 

6) 궤도 동경이 116도인 이 위성은 국내 유일하게 자체 위성을 보유하고 서비스 중인 KT SAT이 국내 위성방송 서비스와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발사한 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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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bps 속도로 양자 암호를 전송하고 이를 일본 코가네이에 위치한 지구국에서 

수신

 o 소크라테스 위성은 크기 17.8㎝×11.4㎝×26.8㎝에 무게 6㎏에 불과하며 

무려 600㎞ 상공에서 발사된 양자 암호키를 받아낸 지구국 수신기 크기는 

지름이 1미터밖에 되지 않음

  - 양자암호통신 위성 실험은 지난달 중국이 모쯔호를 통해 성공한 이후 

세계에서 두 번째

 o 완벽한 글로벌 보안 통신 네트워크를 구축 및 작고 저렴한 위성을 통해

   성공했다는 점에서 더욱 가치가 크다는 평가

6  美 원 웹, 위성 생산시설 가동 시작  

(17.07.17. 조선일보)

□ 700여개 위성 발사해 전세계 초고속 인터넷 제공

 위성 통신 스타트업 원 웹(One Web)이 프랑스 툴루즈(Toulouse)에 하루에 

1개의 위성을 생산할 수 있는 통신용 인공위성 생산 시설을 출범시켰으며 

미국 FCC(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위성 발사 허가 받음

 o 저궤도 위성(non-geostationary satellite orbit·NGSO) 700여개를 지구 

궤도에 발사해 전 세계에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겠다는 계획

  - 2018년 초에 초기모델 10대의 위성을 테스트용으로 발사하고 2019년까지 

전 세계에 인터넷을 제공하겠다는 목표

  - 인터넷에 연결하기 어려운 환경의 시골, 낙후지에서도 인터넷을 이용

할 수 있게 될 전망

 o 원 웹이 풀어야 할 문제로 마이클 오릴리(Michael O’Rielly) FCC 위원은 

저궤도 위성이 다른 위성의 궤도를 간섭하거나 대기권 내 파편과 충돌할  

위험이 있어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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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 연내 저고도 관측위성 발사…군사적 이용할 수도  

(17.07.17. 뉴스1)
 

□ 저고도 지구관측위성 시험기 ‘쓰바메’연내 발사 예정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올해 안에 고도 180∼300㎞7) 상공을 

비행하는 저고도 지구관측위성 시험기 ‘쓰바메’(제비라는 뜻)를 가고시마

(鹿兒島)현 소재 다네가(種子)섬 우주센터에서 쏘아 올릴 계획

 o 저고도 관측위성은 지구표면을 따라 낮은 고도에서 비행하기 때문에 일반 

위성에 탑재되는 것보다 성능이 낮은 장비로도 정밀도가 높은 지구표면 

사진 촬용 가능

  - 개발비용이 비교적 저렴한 데다, 제작 또한 쉬운 편이지만 낮은 고도 때문에 

비행시 공기 저항이 발생해 시간이 갈수록 비행고도가 낮아지는 문제점

   ‣ 이 같은 단점 보완을 위해 ‘쓰바메’에 고효율 이온엔진을 장착해 일정 

고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위성형태도 공기 저항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

 o 지구관측이나 재해지역 조사뿐만 아니라 한반도 등 주변국 상공을 오가며 

안보상 정찰위성 기능 수행할 가능성 있음

8  우주강국 야망 일본, 베트남서 인공위성 발사사업 수주

(17.07.27. 연합뉴스)
 

□ NEC·스미토모상사, 1천 900억원대 기상관측 위성 수주

 일본 NEC(일본전기주식회사)와 스미모토상사는 베트남 정부로부터 인공

위성 발사 대행 사업을 수주하여 수주액은 190억 엔(약 1천900억 원)이며 

2020년에 발사할 예정

 o 태풍 등에 의한 홍수 피해가 늘고 있어 날씨를 감시·분석하기 위한 위성을 

2기 쏘아 올리기로 하고 이번에 1호기 입찰을 했으며 이번 실적을 바탕으로 

2호기 입찰에도 참여할 예정

7) 일반적인 지구관측위성은 고도 600∼800㎞ 상공에서 궤도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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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발사시설을 사용하고 위성을 우주에 나르는 로켓도 일본제 사용 

계획

   ‣ NFC8)의 해외 인공위성 발사 수주는 처음이며 일본업체의 베트남 위성

발사 수주도 처음

 o 일본 정부는 2024년도까지 우주정책의 지침을 정한 새로운 ‘우주기본계획’을 

2015년에 책정해 구미 국가들보다 늦어지고 있는 우주 개발 강화를 서두

르고 있음

Ⅲ. 보도자료

1  미래 위성전파분야 전문 인력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5818, 17.07.10.)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소장 문성계) 위성전파감시센터는 전파·

전자·통신 및 항공우주 분야 이공계 대학생들이 위성전파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실무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2017년 이공계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7월 10일부터 4주간 운영

□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인턴십 참가자 취업에 도움될 것

 o 『이공계 대학생 인턴십』프로그램은 국내 위성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초석이 되는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매년 참가를 희망하는 

이공계 대학생을 선발하여 운영해 오고 있음

  - 2017년 주요 프로그램은 위성전파감시시스템 개론 및 관련 규정, 위성망 

혼신 및 대책 실습, 위성추적 및 신호분석, 위성신호 복조 등 실무체험, 

네트워크 분석기, 스펙트럼 분석기 등 계측장비 이론 및 실습, 외부 

전문가 초빙 교육, 유관기관 및 산업체 현장견학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위성전파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위성관제소, 

    위성정보 수집·활용기관, 위성 제조업체 등 산업현장 견학을 실시하여

    실무체험 기회를 제공

8) 일본 인공위성 제작사업은 미쓰비시전기와 NFC가 중심인데 미쓰비시전기는 2008년 싱가포르·대만, 2011년 터키, 
2014년 카타르에서 통신용 위성을 수주하였음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
S
ID
ab
cd
ef
_:
M
S
_0
00
1M
S
_0
00
1

- 9 -

  - 특히, 인턴십 참가자들이 위성전파수신 및 위성동작 원리를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모의 위성(캔 위성)을 직접 제작해보는 실습과 위성전파

    관련 행정업무 체험을 프로그램에 추가하여 내실을 기함 


